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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알타이제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문법체계의 유사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격은 알타이제어가 공유하 
고 있는 공통된 문법범주로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선 만 
주어의 여.처격어비' ‘（-己日를 중심으로 몽골어와 한국어의 여.처격2을 비교 연구해 보겠다.

3 이 글에 서 는 현대몽골어 이 .처 격어미 인己-0 를 예문에 서 사용하었다.

고전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卜11117-11丁', -61117-601가으로 나타나는데止, -벼, -너, -16卜의 형태가 나 
타니-기도 한다.3 日；1시）；1；11；11’（1982），/外1」氷1』4人야〕氷，「0.（1976），？（）12）1〕6（1960）들은 몽골어의 여 .처 격 -
仏/-1引를 기원적으로 만주어 스-心日와 같은 어미로- 보았고 알타이어의 측면에선 여.처격어비가 다른 격어 
비들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타난 형태 중 하나라고 보았다. 또한?0目1*（1955）에서 여.처격어비 （-故-心는 
몽골어의 형용사 파생접비사 （-山心와 방향을 가리키는《-心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이고 卜0心의 卜 
14는 ‘幻01 — 811 — 1'’, 531 — 111—1'’의 （一己 이 라고 보았다.

金꼬漢（1983：188）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스~引~山가 몽골어의 여-처격어니 스?!히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 
있-다. 日］10厂 0.（1976:121），？0아6, 시.（1977：64）에서는 모든 돌궐어에서도 여.처격어미 卜나규—他 —보/— 
心日의 형태가 있다고 보았고 尺31115比山, 0.5（1985:38）에서는 퉁구스어를 제외한 모든 알타이어에서 어 
비 卜3山혹은 -⑴와 그 변이형 卜@1）（혹은-우）를 가진 격은 분명히 여.처격의 의미를 갖는 다고 기록하 
고 있다.
日?18此計#（1982:137）에서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니 卜止1/-正, -的/ -1（斗들 중에서 卜（比4의 형태를 만주 

어의 여 .처격어비 ’（-6日와‘온!'전히 같다고 보았다.

만주어는 구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주어의 격어비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를 연구하는데에 많은 어

4 몽골국립 대학교, 원 전-알타이어학과.

1 만주어의 격어미에 대하여 박은용（1973\ 최동권（2004丄 山1네1亞10까!《, 孔）. （1976수 33乂이〕08江 囚. （1897으 日3아）33131’（ 1991），14*11%，匕 
（1961） 늘의 연구가 있다.
2 이광호（2005:255）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처격조사는 1애, 에. 예;와 소위 특이 처격어미로 불리는 （이. 의） 등이 쓰였으나 근대국어 
에서는 현대국어와 같이 스에］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처격의 하위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여격은 중세국어의 속격어미 스|（의. 
八）） 와 스그에（게. 긔）） 및《손드|；와의 결합형인 스I그에, 의그에. 人그에. 八긔. 씨. 이손대. 의손디;등이 있었으나 근대한국어에서는 
의게;와 여스|；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현대국어에서는《에게;. 존칭에는《께;로 변하였다. 훙용표（1994：343）에서는 근대국어 
의 거 식어미로 스에, 예. 의!가 있다고 보고. 여격어미로 서의게. 씌;가 있다고 보았다. 이익섭（2000:175）에서는 현대국어의 |에）를 처 
격소사로, 으에게;를 여격조사로 보고. I한테, 더러. 에서. 에게서!도 이격조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남기심（2005：101）에서 
는 셔에, 에게. 한테. 께. 더러, 보고;를 보사격조사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하기만 부사격조사는 그것이 붙는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 
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형태가 많고 그 의미가 또한 다의적（多義的）이어서 그 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기 않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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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이 따른디-. 따라서 18세기에 한글로 쓰였던 만주어 학습교재인 『청어노걸대』, 『삼역총해』'와 당 

시에 인쇄된 만주어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이들 언어에入-］ 나타나는 여-처격의 상호 관계를 밝혀 보고 

자 한다.

入의미론적인 특성

미-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시점, 공간, 목적의 범위를 나타내는 처격（1003=6），‘주다’류의 동사와 

관린되어 ’누구에게. 무엇에게‘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명시-（有情名詞）가 무엇을 받을 자리 
에 있음을 나타내는 여 격（6게\으）으로 나누어 지 만『 한국어 처 럼 형 태상의 차이 가 존재하지 않고 의 미상의 

차이만 존재한다. 때문에 각 언어의 예문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제외한 두 언어의 경우엔 여격 

과 처 격의 명 칭을 구분하지 않고 여.처 격어미라 표기 하겠다.

2 | 처 격 의 의 미 특성
처소나 지향점, 또는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내주는 격을 처격（10아巾\『6）이라 한디-. 어떤 일이 일어나 
는 처소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이 일어나는 처소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가 그쪽으로 향 

헤 가는 지향점을 가리키는 기능, 추상적인 공간, 단위, 도착점, 원인, 유래의 의미를 나티-닌-다.
이 번 단락에서는 만주어의 여 우처 격어 미 ［-쎠?, 몽골어의 여 -처 격 어미 '（-거/-0외- 한국어의 처 격어미 （-에/-에 
서）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세 언어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공간적이 범위
引-주어의 여-처격어미 卜己以6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한국어의 처격어미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위치한 공 
간적（空間的）인 범위를 나타내준다.

（1） 기'. 己11「1으（12：0 （^11111111）31 1300（10 比휴 1）11（七1 正1111）1
나. 董卓이 즁 당 에 안자셔 밥 먹더니〈 그譯：1：6〉
다. 己111120 （11111（1 8611 5111』11001 旧厂化

（2） 가. 861611 너山11\주6 ［山111 51
나. 술의 예 두 부인이 잇다〈 -:譯2203〉

다. 161'自61'네 110乂0厂 1131311 611

（1가）의 01*1 600, （2가）의 86正!! 등 만주어 예문에선 명사에 여.처격 '（-볘를 붙여 공간적이 범위 
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1나）와 （2나）의 한국어 예문에선 ’즁당, 술의‘등 명사 다음에 처격어 
미 I에） 가 나타나고 공간적인 범위를 가리킨다. 몽골어 예문 （1 다）와 （2다）에서도 역시 玄", 161-01丁등이］

4 조선 시대 사역원에서 만주어 학습서로서는 『청어노걸대（心,』’,老乞人）』, 『소아론（小兄，而）』, 『삼역총해（ 丁:;'‘總解）』, 『팔세아 
（ 八成兄）』등 청학서가 있다. 이들에 대해 성백인（1999:125），8002 I石-100따 （2001:157）을 참조. 『청어노걸다］』는 조선 시-역원에 
서 편찬한 만주어 학습서로서 1703년에 간행된 『청어노걸대』가 있으나 현재 전해겨 오는 것은 없다. 후에 김진하가 수정한 『청 
어노걸대신석』이 1765년 평양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현전하는 『청어노걸대신석』은 동양어학교본, 대영도서관본. 그리고 고 
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책판의 탁본, 그리고 탁족본 등 모두 4 종이 있다. 동양어학교본 『청어노걸대신석』은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에서 간행되는〈인문과학〉제11집（1964년）과 제 12집（1964년）에 사진판이 게재되어있디-. 영국도서관（71유 日-伯아 心|）1-⑴-V） 
소장의 『청어노걸대』도 최근 학회에 보고된바 있으며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역원 역학서 책판 가운데 『청어 
노걸대』 책판 25판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정광（1998）에 의해 소개된 탁족본이 있는데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5 0日히）635旧 I丄 （1998： 150） 참조
만주어 이처격어미 ‘-正’에 대하여 박은용（1973：45）에서는 ’‘滿洲,.,'’;에서의 ‘-比,는 .!!!代 '아씨才,의 ‘에’와 마찬가지로 場所, 方向을 

나타내는 與格으로 使川되고 있다. 이것은 名司 （代名司, 數,司. 形容同包含XI''는 ⑵，而 財...］의 名司形 |''에서도 仙川되며, 淡'？에 있어 
시 는 聯川 ‘中’川 다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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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처 격어미 스-甘.〈-⑴가 붙어 장소나 공간적 인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7

2,1.2，추상적인 범위
만주어. 몽골쳐의 여.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는 구체적인 공간이 아닌 추상적인 공간에도 쓰이는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디-.

（3） 가. 111101 17111^11611 心으 1『111 1亡111 200止1치丁
나. 내 早음 에. 도 이리 생각?엿 노라〈淸老：1：15江〉

다. 11111111 3臥261으 111011 1111111111 8311313
（4） 가. 1111111 2011111 @으 30311361

나. 내 싱각 의. 마자시니〈三譯：5：3슈
다. 0111111 331121311心 1111156160

（3기-, 나） ‘111山4160 己6 （ 早 음 에 ）’, （4가, 나） ‘^1111111 己6 （싱각 의 ）’는 각각 만주어 와 한국어 로 추상적 인 공간 
을 나타내 고 있 다. 마찬가지 로 몽골어 ⑴1문 （3디-）의 ‘561이01心’와 （4다）의 ‘8311331’1心’역 시 추상 적 인 공 간을 
나타내 고 있 다.

2.1.3. 지향점 범위
만주어의三:시격어미 스-。는 몽골어의 이.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처럼 공가적인 범위 외에 다음 

예문 （5），（6）와 같이 무엇이 향하는 곳, 즉 그 지향점（指向點）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5） 가. 1）11（1入 11止11116 正6 721111가아!⑴! 어우 1（61111111 1160011 ^6 己0811〈±

나. 밥 사 먹고 夕陽 에 皇城 에 드쟈〈淸老 ：4：11슈
다. 11001 旧66己 11（16311 0 匕0（〕0心 01*70

（6） 기-. 어11\휴10 6173 （16 XV⑴'1유 如11自 오 181113^1
나. 十 月에 王京 에. 니르러〈淸老：1：216〉

다. 31*6311 881X1 ^3112 2元니 1111厂66己

（5가. 나, 다）‘1160611 66, 皇城에, 110106’와같이 만주어와 몽골어 및 한국어에서는 공통적으로 지향점의 범 
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몽골어의 경우 （5다）의 ‘I旧6이！'와 같은 몇몇 단어（그 중엔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대부분이다.） 뒤엔 여-처격어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몽골어에만 국한 
되어 있는 것 이 아니 라 한국어에서도8 찾아볼 수 있다.

2.1.4. 시간적 인 범위
몽골어의 여.처격과 한국어의 처격은 시간적（時間的） 범위를 가리키는 일에 널리 쓰이며 만주어의 여-처격 
卜01日 또한 마찬가지 이 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6） 기-. 118（七111 6八'王1 어1】\\7？111 03（1=1 너으（38113 01^111 （16 133011113
나. 匕 月 十 匕 日 오 黃 時 에 낫노라〈淸老：8：20心

7 몽골어에서는 다음 예문 （1다）오|‘ （2다） 처럼 乂3厂1311으3（ 밖）, （：101：111으3（ 안）, 心6@（？1’~6（ 위）,〔1001으3（ 아래）, 기?11广上（ 앞） 등- 장소를 가리 
키는 어떤 단어 다음에 이-처격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1가）와 （2가）처럼 만주어에서. （1나）와 （2나）처럼 한국어에서는 처격어미가 
나타난다.

（1） 가. 111101 111614 쏘-니니'1日 7001*11 야기니.
나. 내 늣 앍히 즉시 오로 가겨오근］'〈처 오:8：3匕〉
다'. 11111111 011111丁0 017100 히 거V日］'

（2） 가. 131 1巾00己니11自 11이：011 （1101‘잉1 正. 아1나）1
나. 내 近具』成 안히 사노라아7』-老：3：13거〉
다’. 1八『00己1111으 110（： （：1（〕1：01‘ 으151111（1거야

디 ‘언거!. 오늘. 내일, 모래, 어제. 그저께’등과 같이 시간적 의미를 갖고있는 단어 뒤에는 처 격 ‘에？를 쓰기 않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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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010011 531石!II 31*6311 6(310011드 63厂 1*121 101*06
(7) 가. 61 61*6 5173 106 하』I王11〈8

나. 내 이 들 초싱에. 써낫노라〈淸老：1：15〉 

다. 51 606 831*1111 116^61너 11101*(18011소

만주어에서는 （6 가） ‘巾\\730 03（^311 6（？’，‘135旧 61*111 心匕’외- （7가） ‘6巾3 106 거匕’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경합하여 동작이 임어나는 때를 나타내고 있다. （6나）와 （7나）의 ‘十匕 00，街時에’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처 
격어미 서에） 역시 시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몽골어도 （6다）와 （7다）의 ‘기上이 어0100116, 
6五厂 158臥, 06861X1’등의 단어들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디-.

2 15 셈 의 다수위 기 주
만%어"여.4격어# 卜볘는 한국어의 처격과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처럼 사물을 세는 단위（單.位） 명사나 

셈이 가능한 명사와 결합하여 단위나 셈의 기준을 나타내주기도 한다.

（8） 가. 01511 比111『113 心으 611111 211122111
나. 스므 낫 돈 에 한 斤이 리-〈淸老：2：4五〉

다. 1101’10 2008011心 116自 구II
（9） 기-. 3111石3 百』11 17161아으111\ 心으 611111 111X386 16 1*16

나. 오 푼 銀에 흔 물 조쌀이오〈淸老：1：12사
디-. 18630 131111 1丁10「1改）『어. 1162 （打그 日0塵08 1）116？13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8가, 나）의 ‘（〕1立1 부시1 曲3（스므낫돈）’과 （9가, 나）의 ’8111示I（1111 111611%1111（오푼銀）‘등 
수사 다음에 卜6日, '（-에］가 결합하여 셈 단위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몽골어에선 （8디-）의 上01立 2005’， 
（9다）의 ’I石V이'! 凶11 111611臥）''와 같이 비율, 평형, 계량단위의 의미를 보여준다.

2.1.6. 도착점
만주어 와 몽골어 의 여 -처 격 어 미는 도착점 만을 나타내 주는 반면 한국어 의 처 격어 미 （에 우는 도착점. '（에서 ）는 출 
발점（出發點）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에서）의 출발점이란 의미는 만주어와 몽골어의 탈격어미와 대응하는데 이 
에 대하여 뒤에 3.1에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다.

（10） 가. 6厂6 61731 11121118311011 261111111 1160611 어으 151113111610
나. 이 들 그믐씌 皇城 에니〒랴 니〒지 못?랴〈淸老：1：16〉

다. 6116 531’1111 5（1（1166厂 1101〕0어. 11〔11丁16 1111，11（11*611〔12〔1！ 乂11
（1 1） 기-. 113（811 000113 으61111： 0311 가7立11 心오 ,116,

나. 관원 군시 다 南郡 에 오다〈 :-:譯：9： 15心
다. ⑴311111*1 186厂62 1001 11311구!'!心 1『6反

에문 （10가, 나） 와 （11 가, 나） 에서는 만주어 '（-볘와 한국어 1에 | 가, （10 다） 와 （11 다） 에서는 몽골어 卜 
山가 앞의 명사와 결합하여 행동의 마지막 장소인 도착점을 나타내고 있디-.

2.1.7. 비 교의 의 미
만주어 卜己日와 몽골어의 여.처격. 한국어의 처격 모두 비교나 원인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일한 현상이 
있는데 다음 예문 （12），（1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2） 가. 561660^26 거으 （11116111601 11111651 521111 0110
-나. 以前 거세비 ?면 丁장 죠타〈淸老：3：53〉
다. 011111011 2（111心 611辻5（1011*1 11121811 83111 60）06

（13） 가. 111101 01611881111 서우 ？1681111286 브豆 2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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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銀 과 7흔 거슬 가져오라〈淸老：8：86〉 

다. 11111111 1710112011^ 3（511118 入夕사! IV

예문 （12가, 나, 다）와 （13가, 나, 다）에서 나오는 여-처격어미와 처격어미들은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와 같은 어미들의 명사구적 의미는 해당되는 명사와 그것을 지배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만주어와 몽골어에서 그것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몽골어에서는 （12다）와 （13디-）처럼 명사 
뒤에 ‘비교하다, 대조하다, 비슷하다, 비유하다’와 같이 비교의 의미를 나타나는 동사가 오면 명사는 여.처 
격어미〈-기/-0와 공동격어미《-招!/-161）'를 취한다.

2.1.8. 원인의 의미
만주어의 卜己日 와 몽골어의 여. 처격어미, 한국어의 처격어미 중 일부는 일반 명사와 결합하여 원인을 나 

타낸다.
（14） 가. 0厂6 八1\주6 017311113 유?113 그으 111니〈6 1 00아1？1 6110617151

나. 이 두 사름 의 손 에. 믈 군시 죽으리 라〈三譯：4：31心
다. 6116 110701’ 1101111 응811 1131111 1861*62 11116116

（15） 가. 3아1 心으 61：111〈11 11^5111 118止146
나. 비 예 옷과 갑옷시 저 저 셔〈三譯：9：나느

다. 1〕0厂0011어. 1111\江533 卜11\’？18 1101'(方

예문 （14가, 나, 다）와 （15가, 나, 다）에서는 만주어, 한국어, 몽골어 모두의 원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1에서 보면 만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와 한국어의 처격어미는 시간, 장소, 공간, 셈의 단위（單位）, 도 
착점의 의미 외에 비교, 원인, 유래 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국어의 
처격어미 '（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 이외에 출발점이란 의미를 추가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두 언 
어와 차이 점을 보이고 있다.9

2.2 여 격 의 의 미 특성
만주어, 몽골어의 여.처격어미는 ‘시점, 공간, 목적의 범위를 나타내는 처격（100北쭈）, ‘주다’류의 동사와 
관련되어 ’누구에게, 무엇에게‘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유정명사（有情名詞）가 무엇을 받을 자 
리에 있음을 나타내는 여격（거기!으6）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형태상의 차이는 존재 하지 않음을 위에 
서 언급하였디-.
만주문헌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여격'0 형태서의게,씌,드려서 와 만주어의 여.처격어 미 卜己日가 포함된 문 
장 이외에 이에 대응되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卜己, -甘가 포함된 예문을 포함시켜 세 언어의 비교를 통 
해 각각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다.

（16） 가. 16厂6 211（211 己으 2？11丁131：1 1）1』
나. 져 벗 의게 갓다가 주샤〈淸老：3：아沙
다. 比1‘ II시1011 3\『33（가山 05

(17) 기-. 61*6 31510 1〕0 000113 1 1117311713 오 53118^3
나. 이 금을 군스 사름 의게. 샹石라 느三譯：2：125〉 

다. 6116 ^11112 1361'近111 匕立11어 아132厂13

위 에문 （16가, 나, 다） ‘^11011 — （16 （벗의 게, 규01161社）’, （17가, 나, 다） ‘1-117311113 江6 （사름의 게, 1'⑴厂1己）’에 서 만

9 몽골어에 서 출발의 의미는 탈격 ‘-그池/-&휴’ 어미로 나타나는데 尺30으比니1（1985：39）에서는 ‘몽골어에서 어미 ‘-丁 （처 격을 나타 
냄）와 출발격 어미 ‘-比’의 연결은 오래 전부터 있던 일이라 보고 처격 어미 ‘-丁에 출발격 어미 ‘“283, -⑮’가 결합된 형태인 탈격 
‘-규比'속에 여.처격의 의미가 에丄 정도 잔존해 있다’고 보았다.
1（） 한국어의 여격（I北格, 心加"）은 체언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기능 외에 동작의 상대를 나타나기도 한다. I에게, 
께. 한테, 더리, 보고）등이 있는데 각각 약간의 특징이 있어서 I끼0는 존칭으로 쓰이며, I더러,보고I는 그 분포가 제약되어 있고 구어에 
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어 격은 대개 유정물（4」情物） 명 사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서 처 격과 대조된다. 앞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광호（2005:257）에서는 근대국어 여격어미는《의게 1와《씌I가 있었고 현대국어에서는 （에게）, 존칭에는《께）로 변하였다고 보고있다. 
또 다른 여긱 어미 스드려, 손디우는 중세국어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것이었으나 근대국어 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다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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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와 한국어 또는 몽골어의 여격어미가 사람을 나타나는 명사에 붙어서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만주어의 여.처격 卜己日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卜서/뒤에 일반 재귀-소유격어미1, 1-33/ ~66/，“00/~ 
6引와 연결된 형태,2에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의 여격〈의게, 씌] 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8） 가. 11186 0171081 이으 8111 으立丘元引《그

나. 子 係 의게..罪 쏘이지 아니?면〈淸老：7：13으
다. 110\倍110（1 3（？11 1131133 11116013 58】1311으111

（19） 가'. 81丁13 611176 어으 1117008110883，시기丁'1 어60 ^6 36118近⑴6
나. 父母 씌. 孝〒고 兄弟 게 反愛흐고〈淸 여:7：12유
다. 386 661（166 3011131131 引1 6（10（166 616乂86乂

예문 （18기-, 나）와 （19가, 나）에 나타나는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직접 여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는 （18다）와 （19다）의 몽골어 의 卜寸"/-166/-山13/-&6？거 미 와 대응한다. 몽골어 와 만주어 의 여 -처 격 어 
미는 높임의 대상에 따른 구별이 없는 반면 예문 （18나）와 （19나）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대상에는 
（스나. 그렇지 않은 대상의 경우에는 게）를 쓰는 자이점을 갖고 있다.
2.2에서 보면 만주어의 여.처격 卜거日는 몽골어와 한국어처럼 어떤 사물의 직접 수령자나 대상을 가리키 
고 있디-.

3, 만주어 卜6引가 여.처격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만주어 '（-이日는 원래의 여격과 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외에 몽골어와 한국어의 방향격, 구격, 공 
동격의 의미와 몽골어의 탈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단락 에서는 만주어 卜己引가 
여.처격이란 본래의 의미 이외에 몽골어와 한국어의 다른 격과 대응하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만주어 卜己日가 몽골어 탈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탈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卜日門 어미가 있지만 卜己日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 
는데 이것은 몽골어의 탈격의 의미와 대응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만주어 卜6引는 한국어의 여격어미〈의게/게）와 대응하여 여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달리 몽골어에서는 탈격어미 1“835/~668/“005/“008）’^ 대응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4

（20） 가. 61 6*1 011011 1117311113 어우 61나!6 己6 1801113 6匕 （七11131丁10
나. 내 본디 漢 사름 의게 글 비화심으로〈淸老：1：2〉
다. 61 112338 11113（1 111111668 6101112 311厂8311（111

（21） 가. 구/3厂1에乂立11 33^013 1101113 ^6 111111 自이6（5
나. 쟝군이 노적 의.게. 이리 두려?면〈 -:譯：1：18유
다. 고⑴旧 匕6息아1111 11111^31011338 1111 31531

11 0月#63？너, 1丄（1998：157）에서는 ‘사람. 사불 및 상태를 특정 인칭으로 구분하지 아니고 누구에게 또는 누엇에 소유됨을 나타내는 
문법범주를 재귀-소유화법칙'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기우. 1幻. （1991：79）에서는 재귀-소유격의 여처격 ‘-13乂311/나62611，-心3乂311/으（1아011’은 선고전몽골어 （？1‘0 “013881031 
凶01우011311）의 여 처 격어미 ‘-（比1/~（比’와 재귀-소유격어미 스나）311卜1*11 의 결합형이라고 설명했다. ,
13 만주어 탈격어미 ‘-日’와 몽골어 탈격어미 ‘고38/주68卜008卜665’，한국어의 ‘（으）로셔’는 주격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기-. 우111’2311 么丄3（31:）11113 130001？ 511’\\72111731116 1）3化31116 181011113131 
나. 구의로셔 부리 윗 돈 집 아오로 査賊 흐 라 와는 지 라 
다. \’30111335 101111113113530 2611 1〕3辻8？13『 11^66〈淸老：3：21百〉

만주어와 한국어에서는 （가, 니'）처럼 ‘]111=11 01，（구의로셔）’는 ‘1=03016 ⑤⑴1113（企按흐라 와는지라）'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몽골어 
에서도 （다） 처럼 ‘乂3111110~？正3’는 ‘|？31031~3 11’6⑴1《퍼’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주어로 쓰인 '구의’등은 단체명사로서 뒤에 만주어 
의 ‘-01’는 진정한 의미의 주격어미가 아니라 탈격어미이고 단체에 포함된 대표, 예를 들면 군수나 업무상의 담당가가 행동의 주체로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7.0180世11111 （2003：16），

11 한국어의 I의셔서는 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탈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만주어와 몽골어의 탈격어미와 대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오빅 군수사람을 드 리고 술의 를 모라 雨 徐의서 쩌나드리고〈: 새‘:10：20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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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0가. 나）, （21가, 나）에서는 만주어와 한국어 여격어미正）와 I의게）가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 
를 몽골어에 바로 대응시키게 되면 의미 상으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기 때문에 예문 （20다）, （21다）와 같 
이 탈격 어 미 卜3江8卜668卜005卜005）를 붙여 야 그 의 미 가 달라지 지 않는다.'5
이처럼 만주어 卜어引가 몽골어 탈격어 미 卜385卜663卜008卜00引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상을 만문 문 
헌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명사뒤에 ‘01110-（조심하다）, 8608811*6-（무서워하다）, 
2616-（무서워하다）, 正비 키다, 탈옥하다）,（01石!-（묻다）, 近1‘11그（부끄러워하다）, 己0⑴ 1-（듣다）, 13心-（배 
우다）’등의 동사늘이 쓰이 고 해당 명사에 여 .처 격 혀 미 '（-어6）'가 붙을 경 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처 격어미 1의셔, 에셔 수는 시간이나 장소 등의 명사와 결합하여 어떤 동삭의 
출발점（出發點）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주어와 몽골어에서는 이러한 출발의 의미를 여.처격이 
아닌 탈격어 미 로 쓰이 는 경우가 많다.

（22） 가. 내 산에셔 느리와 살오려 호되〈 -:譯：2：18슈
나. 61 31111 01 ^3311116 1）3⑴II石 8601
다. 61 1111111338 6111』⑴ 101*07 1*1116아3663

（23） 가. 술의 룰 모라 南 徐 의.셔. 쩌나드 리고〈、講: 10：20『
나. 861611 56 6311016 11311 5101 01 어11厂31〈印
다. 161^112 1131112山 118113105008 0101*（136

（22가）와 （23가）에시 보면 한국어 처격어미 스에서）는 출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에서） 의 의 
미 는 （22나）와 （23나）처 럼 어 떤 동작의 시 작점을 나타내는 만주어 의 탈격 어 미 卜（丁와 （22다）, （23디-）에 서 
나타나는 몽골어 의 탈격 어 미 1“338/“688/“005/~605）’^ 대응한다.

3.2 만주어 卜己日가 한국어, 몽골어 구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원래의 구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미가 없는데 속격의 대격의 '（-匕6）'가 구격의 의
미를 나타낸다.,6
만주어의 여-처격어 미 卜己6）'는 몽골어의 구격어 미 '（-하止/-6617-0017-06厂）’또는 한국어의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구격어 미 '（으로/ 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4） 가. 2151111 66 611116 心으 31*301 \午江1厂31《0 ,,
나. 말을 글로 쓰되 뭇지못?니 소〈三譯：10：7사
디-. 118112 61（2118으의: I丁（가山 1八11’3112111

（25） 가. 611111 61-10 1 ^111 ^6 ^611111^6161110 111囚3&
나. 혼 때 셩 으로 가비야이 보와〈 三譯：3：17슈
다. 116官011 15821111 11116118으의: 110^01118021011 1176^

예문 （24기-）오서 （25가）에서는추 모두 만주어의 여-처 격어미 卜己日 형 태를 쓰고 있는데 이는 （24다）와 （25다）에 
서 나오는 몽골어의 구격어 미 （11181丁11111611131） 1“3317~6617 “001‘/“001’| 와 （24나）, （25나） 에서 나오는 한국 
어의 구격 어미의 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즈

''’ 이와 관련하여 日句引）3世；11- （1991:149）에서는 '처 격어미가 탈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중세몽골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중세몽골어 에서 여 .처 격어 미가 탈격의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예문에 서 확인 할 수 있디-.

1. 65；니⑴\’己11 6리'11- ［세引거 I기11이이1 〈8日1\’1：85〉

2，（：|811 6（71^0-^16 I〕나8니 686 1유‘分1히可0〈814！\1：245〉

11 日사이〕가지31-（1991：149）에 서는 ‘처 격어미가 탈격어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중세몽골어에 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잘 못 보 
고 다음 예문을 보였는데 예문 （1）과 （2）에서 나타나는 몽골어 卜己引 어미가 여처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68니야八'6*11 313111-^16 1101111’（331（313 I기기이〈0 I기］卜6 스814】\1：85〉

2, （21*1 （게이I〕니511 08什 1〈6’61':（16正〈즈아1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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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주어 卜止）가 한국어 몽골어 방향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는 방향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고 구격과 마찬가지로 卜어6）가 방향격의 의미를 나타내 
기도 한다.'7 몽골어의 방향격어 미 （山厂6引巾6）리11/-1'山!/ “11111/ -1白白）''8와 한국어 방향격어미 仁으로/로） 의 
의미를 주가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기-. 81111 어우 26116110
니-. 신- 으로 가니 라〈 -:譯： 10：73〉

다. 11111 1*110 0606
（27） 가. 311131'이 1）00心오 608110

니-. 후 당으로 드러가니〈 -:譯：3：143〉

다. 110旧 胃01~013

（26가）와 （27가）에서는 만주어 卜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6나）와 （27나）에서는 한국어의 방향격 
어미 1으로|，（26다）와 （27디-）에서는 몽골어의 방향격어미（06引巾6）〈―1-1111/—厂110/‘’1旦11/-11110에 대응하 
고 있다.'9

에문 （26다）와 （27다）에서 나타나는 몽골어의 방향격어미 卜厂1111/으厂011/ -11111/ -10（0는 구어（I」語）에서 
이.처격어미 卜己-나오수 혼용되는 양상이 있는데 이는 구어（日語）에 있어서 의미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어에서 방향격조사가 격조사 체계 중에서도 근래에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생겨나 
기 전에 그 의미를 여.처격조사가 대신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디-.

3.4 만주어 卜6匕수가 몽골어 공동격의 의미에 대응되는 경우
만주어에서는 공동격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미가 없지만20 여-처격어미 서-볘가 몽골어의 공동격어미 -1- 
버/-比!/-1이수에 대응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어도 다음 예문 （28나）와 （29나）에서는 여격 수의 게）와 대응하 
지만 공동격 '（외-/과］의 의미와 대응하기도 한다.

（28） 가. 601110^1 己6 3036
니-. 主 人 의게..보고 가쟈〈淸 匕：3：43〉

디-. 8611111 67611161 11111/821（1
（29） 가. 111 51』8606^1 ^111121^1118 己으 303113 111811으이

나. 魯 肅이 가셔 孔明 의게 뵈니 스 -:譯：4：10슈
다. 1』1 811 0（1（方 ^11111X1111^101 11111783011 1101110

예문 （28기-）오］' （29기-）에서 나타나는 만주어의 여-처격어미는 의미외- 기능이 （28나）와 （29나）에人-］ 나타나 
는 한국어의 여격과 일치한다. 그러나 （28다）와 （29다）처럼 몽골어의 경우 여격이 아닌 공동격
-10斗와 의미가 일치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것을 통하여 만주어 卜6日가 원래의 여-처격이란 의미 의에 한국어의 방향격 仁으로/로수 도구나 수단을

1 ‘ 凡II氷04人이3氷,「0.（1976:79）에서는 만주어 ‘-【31-11. ~111311，-101，~8『등을 방향격으로 봤다. 그러나 이것은 격어미의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미사나 후지사이다.
小 몽문에 선 원래 ‘111-11乂11/ 포기213’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독립되어 존재 하였으나 이는 현재 어휘 적 의미가 사라겼 
고 선행 단어와 결합하여 해당 단어의 모음조화에 따라 1-1-1111/-1'血, -11111/-1血（라는 방향격어미의 형태로 변형되어 그 기능을 수행 
하게 되었다. 60人人, 八 （1985：102）를 참조.
1‘, 이남순（1983），성광수（1999）에서 한국어의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를 비교하여 卜에）는 처소적 대상을 나타내고. 卜로卜는 방향 
또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새 만주어에서는 공동격을 나타내는 특별 어디가 없지만 속격 卜1/~1立）'를 지배하는 명사 다음에 만주어 ‘601自『가 결합하여 한국어 
외- 몽골어의 공동격의 의미와 대응한다. 만주이〈-1/-111 111311221，-1/01 611121，-1/111 5353）등은 한국어 공동격 '（와/과）’, 몽골어 공동 격 
1-［引/-【包/己0斗의 의미와 대응되는데 다음 예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가.「1返311 1 811831 611151 611111 匕&（1& 1611 611116 1301113
나. 沙’: 선비과/혼 디 이셔 글 비혼〈洞老：1：83〉
다. I丁1：；北1 0711（311伍1（0乂11（：1'山 1131110 062 232311 811山 13101110 8111’31〕

2） 가. 1？1 5101 611181 211011 31’31116 260601 311（：310
나. 내 너과 벗 지어 감이 엇더 흐뇨 셰』:1：103〉
다. 131 03111131 1101161’1611 乂3\/1：）2133 乂311131-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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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구격 어미 '(으로/로|의 의 미와 대응하며 몽골어의 탈격 (“338/“663/~008/“663)’，구격 
6617-00:7-00心, 공동격 스-네/-161/“101)'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소 통사론적 인 특성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士斗가 생략되는 문법적인 특성에 대한 문제와 통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한국어와 
몽골어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4.1 여.처격어미의 생략
한국어에 있어 서 처격 어미의 기능이 어떤 시공간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 기 때문에 처격 어미 가 생략되 
면 고 문장이나 명사구는 적격성(日-611-(01”16±1685)을 잃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러나 세 언어에서 
다음과 같이 2개 이상의 명사가 병렬된 형태에 쓰일 때 여.처격어미가 마지막 명사에만 쓰이는 공통된 현 
상을 보이고 있다.

(33) 기-. 「11乂6「1自！11乂61丁 어11\주31丁 60101丁己11111 부0厂2011 서으
나. 春 夏 秋 冬 四 節 에〈淸老：7：12“
다. 匕3\旧厂，어1111，『131丁131三 0\八51 己0厂\巾11 11111*31^

(34) 가. 6厂6 (31110 11011111，(3 61511*6 11011111，入1社？I 11011111，111111311 1 (1아)6厂611 니으
나. 이 수 羊 내 잇는 羊 블친 羊 염소 삿기에〈淸老：6：8스
다.(키'16 11*62 110111，111161’ 601111 110111，3引: 110111，15111^1

(33가. 나, 다)와 (34가, 나, 다)의 예문을 보면 병 렬된 명사에 여 .처 격어미가 쓰일 때 중간에 늘어 가는 명 
사늘의 경우 그것이 생략되고 마지믹- 명사에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만주어, 한국어, 몽골어22에서는 여.처격어미가 생략되거나 그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2 만주어 서-心6)의 통사론 기능의 특성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卜어日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己/-甘는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형어 
(8山0(？甘\化)，수사, 처소대명사 (660101151丁3甘\『6 凶0110111丁). 의문대명사 (1世61丁0^31176 1〕厂01101111), 재귀대 
명사日!'0心0나11)，인칭대명사 (日6厂50031 )가'0001⑴)를 동사와 연결해준다.

(35) 가. 11111\나1 0113886 너으네〈011 11113 5匕 231^1 3011161
나. 긁은 거세. 여 듧 돈을 밧고져 흐노라〈淸 老：8：66〉

다. 611(111011(1 111 031111311 2008 引丁乂入 2606
(36) 기-. 111*4으 11168오 己111石1丁16 (？11\乂8118厂131丁16 우에)나'1江

나. 여긔 져긔 아스며 위력으로 힘흘제〈〔譯：2：17유
디-. 611(：1(611(1 131113311 (어66X1丁1160 乂8\『？；33厂

(37) 기-. 01±0 11(111 46 617111 ^1111711760
나. 집흔 언머에 흐 뭇시뇨〈淸老：1：256〉

다. 0708 斤6(16너 1168 600(101
(38) 가. 11160^6 1111131 62361*6 0乂0丘2으0 68113 3^11

나. 우리게. 아조 밧분 긴혼 일 업스니〈淸 쓰:2：19사
다. 516611(1 7831=11 (？1止31 丘6厂62 1)31112114

(39) 가'. 10^6 60(211 217^11 61 8611161
나. 제게. 다른 묘리 잇다 〒더라〈 -:譯：4：12슈

이 한국어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처격어미가 생략되는 수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는 주긱어미나 대격이미가 생략되는 깅우 
와 매우 다르다. 곧 주격이나 대격은 통사적 구성면에서 격어미가 실현되지 않아도 그 명사구가 주어와 목적어임을 분명히 알 수 있 
는 문상 성분임에 반하여. 처 격어미가 통합된 멍사구는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 처격 어미가 생략되면 그 명사구의 
문장 성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광호(2005:264)를 참조.
22 각주 8번을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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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언어의 여-처격 어미는 예문 （35가, 나, 디-）의 ‘I丁0111286 6匕（긁은 거세, 6116111111（1）’처럼 명사의 기 
능을 수행하는 관형사를, （36가, 나, 디-）의 ‘1±打匕. 1116*16 （여긔 져그］, 6厂旧 1611（1）’처럼 처소대명사를, （37, 
니', 디'）의 ‘11611 （七（언머에, 110예）’처럼 의문디］명시-를. （38가, 나, 다）의 ‘1116「1心6〔우리게, 51（九11（1）’처럼 인 
칭 대명사를, （39가. 나, 다）의 ‘11166 （제게. 1111106）’처럼 재귀대명사들을 각직- 동사와 연결해주고 있나. 

만주어의 ‘北0, 6『와 몽골어의 ‘-13『（6111），‘血日’가 명사와 결합하여 서술어 가 되고 그것이 장소를 나타내 
는 명사 뒤에 오게되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만주어 여-처격어미 卜己引와 몽골어 여.처격어미 卜山- 
나가 붙는 현상이 양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40나）와 （41나）처럼 한국어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난다.23

23 『소아론（小兒0』과 『팔세아（八成兒）』에서 이런 예문들이 많이 나타난다.
21 몽골어에 서는 능동대, 수동태, 사역태, 상호태, 공동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0@6（1954：249）를 참조.

（40） 가. 811\수611！ 68^6 11110111 610 31石111
나. 너희 싸히 우믈 잇,『냐 업느냐〈淸老：3：心1〉
다. 131131 232311 1111（^88^1 乂11〔厄位 VII

（41） 기-. 11110111 ⑴나（6 心으 011718113 에《0
나. 우믈 믈 에 고기 업고 幻」、兒：76〉

다. 1111（1近111 115311心 花1^388111

예 문 （40기-, 니-, 다）의 ‘1）8（16 （시: 히 , @231社）’오서 （41 기-, 나, 디-）의 ‘11110111 171111《（？ 己6 （우믈 믈에 , 111162而 1』3히'1心 
）‘처럼 여-처격어미는 명人］'에 결합된 만주어 ‘사애, 61’와 몽골어 ‘I引, 1返61’의 앞에 오는 장소를 가리키는 명 
사에 붇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디-.

난주어 卜己日와 몽골어 여.처격어미 1-6/-0 및 한국어 여.처격어미는 피동사의 앞에 나타나서 행동주 
（우6110의 의미를 가리키는 특징이 있다. 다음 예문 （42가, 43가, 44가. 45가）에서 나타나는 1-61心는 만주 
어의 사동이나 피동을 뜻하는 접미사이디-. 그러나 （42다, 43다）에서 나타나는 上헤乂己치3’. ‘616乂16乂己61~16’등 
등사의 卜263卜自6日는 몽골어의 피동사를 나타내는 형태이다.

（42） 가. 0001131 II方311113 너으 폐3旦브113
나. 군스 人）‘름 의게 잡히이 다〈 -:譯：6：4心
다. 1361'切元1 11（111너. 1*02어시?

（43） 가. 15’0018’00 어우 1938111）111丁151
나. 1操 의게 우임.이 라〈 三譯：4：46〉
다. 113001800니 이6이62내6116

예문 （42가, 니-, 다）의 느가'北1@1 （잡히이다, 531-1臥"）’와 （43가, 나, 디-）의 ‘63511511011丁 （우임이라, 
이6이6臥16110）’ 등은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 의 피동형 에 있는 동사들이 다. 이 런 피 동사 앞에 있는 여 -처 격 이 
미는 언급한 세 언어에서는 동작의 주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음 예문 （44）외- （45）처럼 만주어. 몽골어, 한국어의 여.처격어미는 사동사 앞에 나타나고 사 

동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사동주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디-. （44다）와 （45다）에서 나타나는 ‘1리1乂6’， 
‘시018611’등 동사의 卜11111/“立01）‘거 몽골어의 사동태 표지이다.

（44） 가. 8116386 ^6 111이브111石
나. 나그니들 의게 먹이쟈〈淸老：3：8슈
다. 20시'116（3心. 1（^1111176

（45） 가. 66 31^1111 061121丁73’12 니오 318113旦브113 乂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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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불셔 승샹 스］. 알외게..石엿노라〈 -:譯：6：24，

디-. 6旧 116（^11116 0611이'心『헤2서 1161（1（115611 60101

예문 （44기-, 나, 디-）의 ‘111이3111〈：1 （먹이쟈, 1（11111176）’와 （45기-, 나, 다）의 ‘818118511118 （알위게 三엿노라, 
1161111115611）’ 등은 사동사인데 이런 경우에는 만주어와 몽골어, 한국어에서 피사동주에 여.처격어미가 결합 
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외 에도 만주어 여 .처 격어 미 卜己匕）'와 몽골어 여 -처 격 어미 스-（1/-0는 단문（，|，|'''文 511111316 36111101166）에서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내고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而山！'6（辻 （引才유）를 나타낸다.

（46） 가. 51 1011（：10 110（18 66 8111^6 引허。

나. 내 고든 갑슬 네게 알욀 거시니〈淸老: 5:175〉

다. 61 1111116116〔111115 아13111（1 丘61\化
（47） 가. 1丁10厂111 1 데311 66 &0厂0 己6 161311116131

나. 물 쏭 을 쾅지에 담아시니〈淸老：7：13〉

다. 110171001112 8아）6으스 匕山66

에문 （46가, 나. 디-）의 ‘5유16, （너게, 사131사）’는 만주어와 몽골어 및 한국어의 단문（VI’（文）에서 간접 목적어 
를 기-리 키 고 있다. （47가, 나, 다）의 ‘50厂0 正, （ 쾅지 이］ , 5아）6臥）’은 단문（'’I''’ 文）에시 장소를 가리 키 는 부사 
절（3（1\化1’1丁31 1710（116.61’ 0（ 山306）되고 있다.
그러 나 만주어 卜己6）'외- 몽곤어 , 한국어 의 여 -처 격 어 미는 중문（重文00111日01111己 361가:61106）에서 시 간, 이유, 
조건을 가리키는 부사절（시\0±1五1 시31186）된다.25

（48） 가. 511116 3^11 0110心6 11（111 5引：111五1？1111626 切3111"아16
니-. 글 업슬 작시면 비록 영응이라 닐러도〈三譯：2：256〉

다. I丁（丁82山 601110어 110（1111 反181：？11’1311 112111116^
（49） 가. 1〕8’（〕01：3’00 （200113 2比131）11118 어으 111'나1녜〈（1 817131'近 6시6 ^61161111）1

나. 1操의 군스 패石면 반드시 북녁흐로 갈서시니〈、-:譯：3：213〉

디-. 15001300^1111 186X8 己31'入하七111？1@ 6사1自（11 1101（더 官37311 0（1110
（50） 기-. 11111'& 己3如네1 火1111（11110厂6 어으 160 101 1160（^111116

나. 술 쟝만石고 디졉훌 제 周11 1 니로되〈 -:譯：4：86〉

다. （1**11 1〕？12？1⑴ 111111（11시'16에 正 10 1180（1161*11（111

위의 에 （48기-, 니-. 디-）에서 '（-己6）'는 상다］나 조건을 니-타내는 부사절（3（1\『61'예 0131156 0（ 33*00이고, 
（49기-. 나, 디-）에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8（±/6사）!가］ 시31136 0우 031186）이며, （50가, 나, 다）에서는 시 
간을 나타내 는 부사절（8己乂6厂13131 0131136 0（ 111716）인 데 세 언어 에 서 공통적 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만수어 ‘-（九’가 관용에 나타나는 경우
만수어 의 여 .처 격〈一己6）'는 만주어 ‘1111'으1111，31（1611，^01^011，30己311，厂16厂2111，계#1’등의 단어 뒤 에 나타나 
여.처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처격의 의미와 대응된다？7 
만수어 ‘게。（比’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속격어미 1-4/-1'心를 취하여 仁.1/111 게@己6》로 표현되며 한국어의 
여 격 （의 게 |，몽골어 의 여 -처 격 의 의 미와 일치 한다. 만주어 ‘퍼忌’가 여 .처 격어 미〈-己6）와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로 관용구화 되어 쓰이고 있다.

（51） 가. 51 11111 06112^17^2 II드 ）지《3心6 3101 11112切116 51나16 匕6 53휴〈 그譯：6：24？1〉

幻 최동권（2004：14）을 참조.
2（’ 만주어 문어 형은 셰111’11131116인 데 ‘三譯總』1/|’’에서는 1：）31：111’1131116로 니타난다. 1〕311114131716는 1〕3（：111‘11131116의 誤記.
27 최동권（1988）에서는 만주어의 이런 단어들을 한국어의 의존명사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그들의 내포문에서 수행하는 기능 
을 보았다. 여기는 그단어들 중에서 만주어 이-처 격어미와 결함하여 여-처 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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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 도 승샹 의게 네 보낸 글 을 보고

다. 61 1〕35 06111117311어. (±1111) 11^608611 1丁011近포 11X61
(52) 기-. 161-6 111611221 1110\\리(16 4 比1《3(16 入(2入113 111311821〈 즈譯： 10： 1121〉

나. 그 날 玄德 의게 뵈 니 뫼션 亡

디-. 16厂 0(^01’ 1司0\호311서. 111112581111 1101110

예문 (51)과 (52)에서 보면 만주어의 셔-셰는 관용구 五/川 폐@6日에서 나타나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격 
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니- 다음 예문 (53)에서는 만주어 (-1/-1리打日가 한국어의 처격 (에서), 몽골어의 장소를 가리키는 
처격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53) 가. 1立011으으0 匕0014즈］%으 正/이'1&心1111 호6 乂61社아311116 1〕6 &辻1〈 -:譯：6：21江〉

니-. 쟝막 의셔 쟝군 을 핀잔저 이 흠 을 보고
디-. 171011801 官611 겨⑴세 1(가110幻111'안'11汝 112句

또는 만주어 1111'自111166’. 31(101166’，‘“1/“131 正1111160’，어?1168(16)'등은 관용구로- 쓰이
며 한국어와 몽골어의 여.처격의 의미를 나타낸다.

(54) 가. 311111 匕！'0 前프匕 ^61161 1111-^110(16 \조31《211？1⑴54〈 그譯：1：113〉

나. 엇지 이 젹은 일에 타스로 그릇너 기 느니

다. 73311311 6116 0011111111611 ！161’6以 61』厂11111응3021
(55) 가. 01111 1)21 I 81(1611116 0^311713 1)00 3^0〈淸老 ：1：135〉

나. 三十里 스이예 /、家 ) 업스니라

다. 1101*111 832311 111111 ^61^111

에문 (54기-)에서는 명사오］' '으11116匕’가 (55가)에서는 명사외- ‘8旧611(16’가 만주어 속격어 미 세오］- 결합하 
였고 ‘111^1111，日에은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I-볘와 결합하여 몽골어와 한국어의 (54니-, 다)처럼 원인 
의 의미를 나타내며 (55나, 다)에서는 단위의 의미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6 맺음말
기금까차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卜볘의 기능과 의미를 한국어, 몽골어와 비교해 보았다. 세 언어의 여.처 

격어미들은 의미와 통사론적인 기능이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주어 卜는 중세몽골어여처격어미 卜己3/-己6, -招/-1日와 기 원적으 
로 같은 어미인데 그것들은 한국어와 아주 다른 형태들이다.

入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만주어의 여.처격어미 卜6日는 한국어의 처소. 방향. 원이. 유래. 시간적. 공 
간적 범우］- 단위나 셈의 기준등을 나타내는 처격의 의미 뿐 아니라 사물의 직접 수령자耳 대상 등을 가리 
키는 여격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며 그 외에도 한국어의 방향격어미 (으로/로人 도구나 수단을 나타나］는 구 
격어미 수으로7 로)의 의미와 대응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한국어의 처격 스에서］.는 출발점 의미를 나타내는데 만주어의 여-처격 卜볘와 몽골어의 여-처격은 출 
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는 차이점을 확인 했다.
만주어의 여-처격어미《-己6卜는 몽골어의 여.처격어미인 卜己/~0와 같은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리- 구격어 
미 卜하117으6017—0017—001사, 탈격 어 미 '(—〔188/—663/“005卜005)’. 공동격 어 미 ―101)’. 재귀-소
유격의 여.처 격어 미 ^~^38/~(106/“(100/“600，―너江/—(匕匕/—100/ ~160^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만주어와 몽골어에 있어서 여.처격어미 卜止/-止，甘/-1日의 형태가 두 언혀에서 
대격, 구격, 탈격, 공동격어미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 이라고 

볼 수 있지 만 통시 적으로 보았을 때 만주어 卜6引는 후대에 서 는 주로 여 .처 격 을 가리 키 게 되 었다.
그리고 만주어에서 대격 卜5日의 형태를, 탈격 卜(丁/-벼心의 형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수단, 재료,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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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격을 나타내는 형태가 특별히 없었다. 몽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격 卜:리의 형태를 어떤 동작의 
시작할 장소나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탈격 卜正引-6(5日의 형태가 각각 수행하게 되었다.

3, 통사론 적 이 측면에 서 볼 때 만주어 의 1-他) 는 단문(知.文)에 서 는 간접 목적 어 (11X16두다 01刀0引)가 되 고 
중문(重文)에서 명사화내포문과 함께 쓰일 때는 조건이나 시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또는'만주어 卜他)와 몽골어의 여.처격어미 卜引-甘 및 한국어의 여-처격어미는 문장에서 피동사의 앞에 

나타나 행동주(@6111)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사동사 앞에 나타나 사동주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 피사동주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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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ning feature of suffix {-de} of Manchu language.
-compared to Korean and Mongolian-

This paper is to study syntac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Manchurian locative/dative 
affix {-de}, Mongolian and Korean locative/dative affixes.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ongo 
nogoltae a teaching material of Manchurian language written in Korean in the 18th century with a 
printed Manchurian material at that time. The Korean material which is compared with Manchurian 
language is diachronically a modern Korean (from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Manchurian language, however, had been used until the 17th or 18th century, and 
no longer used nowaday. It brings much difficulty to study systematic case affixes because of the 
lack of spoken Manchurian. Instead we can find perfectly written classic Manchurian materials, so 
I try to find systematic characteristics of Manchurian case affixes based on the study of systematic 
Korean and Mongolian case affixes.

This study shows that the locative/dative case affixes of Korean. Manchurian and Mongolian 
which belong to Altaic language are almost same in the meaning and function. The affixes denote 
originally locative/dative meaning and function, but sometimes they represent other case.
In a morphological level the Manchurian and Mongolian locative/dative {-da/-de’} and {k-ta/-te} 
are originally same affixes, but they are totally different forms from Korean.

In a semantic level the Manchurian {-de} had a characteristic of representing instrumental, ablative, 
appositive, accusative, reflexive-possessive as well as the meaning of locative/dative affixes in 
Mongolian. The reason is that the locative/ dative affixes {-da/-de’ and '-ta/-te} are old forms in 
Manchurian and Mongolian and there was a case they denoted accusative, instrumental, ablative 
and appositive cases in both languages. The {-de} affix, however, came to represent a locative/ 
dative case later from a diachronical point of view.

In a syntactic level becomes an indirect object in a simple sentence and it functions as an adverb 
clause representing condition, time and reason in a complex sentence when it used with a nominal 
embedded clause. The Manchurian {-de}, the Mongolian locative/dative affixes {-dur/-diir} and 
{-tur/-tur} and the Korean locative/dative affixes have a characteristic of meaning an agent when 
they come before a passive verb, and meaning a theme affected by the action of a causative subject 
when they come before a causativ: verb.

Topic words: written Manchurian language, locative/dative, directive, instrumental, indirect 
object.


